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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금산·예산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환영한다
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(월) 청와대 수석·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집

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·예산군 등 전국 20개 시·

군·구와 36개 읍·면·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. 앞서 정부는 

지난 7일(금) 충남 천안시·아산시 등 7개 시·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

선포한 바 있다.

이로써 이들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재난 구호 및 복

구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강훈식)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

지정을 환영하며, 수재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신속하고 

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. 아울러 자원봉사단, 경찰, 소

방관, 공무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

의 말씀을 전한다. 

또 오는 26일(수) 오후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충청권에 영향

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

를 당부 드린다.



충남도당은 이번 수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

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당과 관계당국, 지자체, 시민사회

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.


